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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역의 시작: 성령
본문: 마가복음 1:12-13절

(마가복음 강해 6)

오늘의 본문

12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

13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

종들더라

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사건입니다.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 마가

복음은 이 사건을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시험의 내용이나 결과보다는,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동

시에 사단의 집요한 공격도 '시작'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. 광야에서의 시험과 승리

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는지 나누고자 합니다.

첫째, 사단의 지속적인 공격을 각오해야 합니다.

사단은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으며,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대적했

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발걸음을 뗄 때도 사단의 끈질긴 공격이 있음을 각오해야

합니다.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성실한 만큼,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명을 향해

충성을 다해야 합니다.

둘째, 광야는 사명을 위해 살아내야 할 세상입니다.

성령님은 예수님을 척박하고 고독하며 맹수의 위협이 있는 '광야'로 몰아내셨습니다. 이는 저와 여러

분이 복음을 들고 살아내야 할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. 콩고에서 사역했던 플러드 선교사처럼, 때로

는 고난과 좌절 속에 철저히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. 광야 길

에 어려움이 있어도 천사들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.

셋째,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.

아담은 완벽한 에덴동산에서도 유혹에 넘어졌지만, 예수님은 가장 결핍된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

다. 그 비결은 '성령의 충만함'이었습니다.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조차 40일간 철저히 기

도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했습니다. 내 힘과 의지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. 극한의 절

망 속에서도 매일 감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던 한 성도님의 삶처럼,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능

력이 됩니다.



끝이 없는 영적 전투

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, 사단은 십자가의 사명

을 포기하게 만들려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함을 기억해야 합니다.

성령의 도우심과 승리

작고 큰 시험 앞에서 내 힘과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. 오직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

구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.

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

1. 현재 나에게 찾아온 고독하고 힘든 '광야(삶의 현장)'는 어디이며, 그곳으로 이끄신 분이 성

령님이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?

2. 사명이 흔들릴 만큼 최근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시험은 무엇이며,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령

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?

오늘의 결단

"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,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로 매

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겠습니다!"

본 내용은 은혜장로교회 고재국목사의 주일 설교를 요약한 내용입니다.


